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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솜한국학교 학생들, 올림픽 제패한 의사 새미 리 박사 대
해 배워

다솜한국학교 역사문화 수업 시리즈 ‘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’ 네 번째 시간 ‘차별을 이겨내고 올림픽 2관

왕이 된 새미 리 박사’ 수업 모습 (사진 다솜한국학교)

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소재 다솜한국학교(교장 최미영)는 2월 20일 역사문화 수업 시

리즈 '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' 네 번째 시간으로 <차별을 이겨내고 올림픽 2관왕이

된 새미 리 박사> 순서를 진행했다.  

'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' 시리즈 네 번째 주인공으로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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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수업에서 소개된 새미 리(1920~2016) 박사는 1948 런던올림픽과 1952년 헬싱키올림픽

수영 다이빙 종목에서 연속해서 금메달을 따냈으며, 이후 이비인후과 의사로 환자들을 치료

하면서 여러 다이빙 선수들의 멘토와 코치 역할도 함께 해 온 인물로 생전에 '작은 거인'이라

는 별명으로 불렸다. 

직접 강의에 나선 최미영 교장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

강의안과 관련 동영상을 준비하는 한편,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생들의 역할극과

퀴즈도 진행했다. 

최 교장은 “새미 리 박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약속한 두 가지 꿈, 올림픽 챔피언과 의사가

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올림픽 금메달을 두 번이나 받았다. 의사로서 성공하면서도

계속 차별을 받았지만 선수로서, 그리고 여러 다이빙 선수들의 멘토가 되는 코치로 살았

다”며 “이러한 새미 리 박사의 인생은 매우 값진 것이고, 우리 재미 한인 학생들이 본받아야

할 롤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  

다솜한국학교 역사문화 수업 시리즈 ‘자랑스러운 재외동포를 찾아서’ 네 번째 시간 ‘차별을 이겨내고 올림픽 2관

왕이 된 새미 리 박사’ 수업 모습 (사진 다솜한국학교)

수업을 마치면서 새미 리 박사님이 자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

서 학생들에게 묻자 학생들은 “꿈을 마음속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하라”고 하신 말씀이 마음

에 남는다”고 대답했다. 

특히 학생들은 동영상 중 1948년 런던 올림픽 다이빙 결승에서 10m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자

유롭게  3바퀴 반의 공중제비를 돌며 다이빙을 하는 모습이 나오자 모두 감탄하기도 했다.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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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를 마친 후 최미영 교장은 “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새미 리 박사에 대해 배움으로써

차별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도전 정신을 배웠다”며 “수영장 사용이 수요일에만 허락돼 수영장

이 아니라 모래 구덩이에서 점프하며 백인 선수들이 휩쓸었던 다이빙 무대에 새로운 역사를

쓴 것에 대해  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안타까움과 함께 감탄했다”고 전했다.   

향후 4주 동안 학생들은 각 반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학습지를 반별로 공부하고 삼면책

과 미니북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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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솜한국학교는 이번 수업에 앞서 <세계를 누빈 재미동포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>, <직

지와 의궤를 전 세계에 알린 박병선 박사>, <100% 미국인인 동시에 100% 한국인 김영옥 대

령>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수업 주인공은 서재필 박사다.

학교 측은 “이분들은 앞으로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정규학교 인종학 수업에서 배우게 될 코리

안 아메리칸 모델 커리큘럼에 소개된 분들”이라며 “학생들이 정규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한국

학교에서 미리 배우고 익혀서 다른 민족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

를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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